
옥구초 1학년 1반 학부모님께

  안녕하세요? 2021학년도 1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된 교사 조민정입니다.
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다
니... 쑥쑥 커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낯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.. 만감이 
교차하실 듯합니다.
  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다른 의무교육 기관이기에 1학년 선생님은 어떤 분을 만날지, 짝꿍
은 누가 될지, 반 친구들은 어떨지, 1학년 학교생활과 수업은 잘 따라갈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과 
걱정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. 
  우리 8살 인생들이 어떤 마음인지, 어떤 발달 특징을 나타내는지, 무엇이 필요한지 저 또한 교사로
서 그리고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심히 들여다보도록 
노력하겠습니다. 
  아직도 아기 같은데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시켜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따뜻
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속상하실 때가 있으시지요?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
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고, 또래의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
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아이들 곁에 든든히 계셔 
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 
 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되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서는 교사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. 그러기 위해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
고자 합니다.

아이들 아침을 꼭 먹여주시고 등교 시간을 지켜주세요. 아이들의 하루 첫 시작이 잘 되어야 
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전 날 준비물과 과제가 있다면 미리 챙기도록 해주시고 자는 시간
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여 아침시간이 편안히 흘러가게 해 주세요.

알림장과 L자 파일(우체통)을 확인해 주세요. 과제와 준비물은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안내
하겠습니다. 다만 정해진 내용은 확인해주시고 준비시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“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.” 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.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몫을 
든든히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관심,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이 뒷받
침되어야겠지요. 우리 아이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임을 기억해주시고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주시
고 도와주시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큰 나무가 되어서 아
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, 또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, 학생, 학부모, 교
사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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